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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융합
스마트홈 시장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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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HOME
A Smart Home is a house, condominium, or 

apartment that has devices for controlling security, 

lighting, temperature and humidity, irrigation, multi-

media, surveillance, and many other functions. 

You worked hard for many years to create a place 

that's home, always imagining living out your golden 

years there. But, as we all age new challenges arise 

making that dream more difficult to maintain.

Reduce false alarms by seeing exactly what is 

happening. Manage your home more safely and 

securly.

Realize savings of 20% - 80% with energy controls 

for your home

Imagine your house coming to life. Anticipating 

when you need lighting and when you don't, 

keeping the temperature in the house comfortable 

all year round, and protecting it when you're away.

You want to maintain your independence and your 

family wants peace of mind. Get both with a Smart 

Home Assistance System.

Gain complete control over your home's lighting 

and set the perfect atmosphere for any occassion.

There are many benefits you will experience with a 

well designed smart ho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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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이란 용어는 거의 20년 전부터 개념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1990년대의 m2m(machine to machine), 2000년대의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의 이름으로 

그 개념이 사용되고 발전돼 왔다. 하지만 최근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의 폭발적 성장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의 도래와 더불어 향후 인간의 삶을 바꿔줄 중요한 요소이며 실현 가능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김영준 [SK텔레콤 AI 팀장]

한국공학한림원 선정, 
2025년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100대 기술 주역

IoT와 스마트홈

IoT 개념 창시한 케빈 애슈턴
1990년대 M2M은 초기 인터넷의 발달로 

유선 사물 위주의 연결만을 강조했고, 

2000년대 등장한 USN은 당시 주목 받던 

센서의 개념을 추가로 도입해 RFID 등 유

무선 결합에 대한 연결 및 처리의 개념으

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유선 

간, 유무선 간 연결 위주로 발달되어 공장 

자동화, 원격 검침 등의 산업적 발전이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는 그 개념

이 완벽하게 자리잡지는 못했다.

1999년 IoT의 개념을 처음 창시한 케빈 

애슈턴은 당시 ‘IoT는 인터넷에 연결돼 인

터넷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센서를 의

미한다’고 정의했다. ‘IoT는 개방적이며 추

가적인 연결을 만들고 자유롭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예상치 못했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함으로써 컴퓨터가 주변 환경을 인식

하고 마치 인간의 신경계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즉, 모

든 기기의 연결 및 개방을 통해 발전적인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했

다. 또한 최근에는 모든 사물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을 도

입해 빅데이터의 저장, 처리, 추출뿐만 아

니라 AI와 결합해 상황에 대한 인식, 보안, 

인증 및 마이닝, 디스커버리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언어 및 시각 지능까지 활용한 시

멘틱 처리, 능동적 대처의 영역까지 확장

되고 있다.

IoT의 3가지 주요 기술
IoT 관련 기술은 정보 처리 관점에 따라 크

게 정보의 획득, 정보의 전달, 정보의 처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로 정보 

획득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이 센싱 기술이

다. 센싱 관련 기술은 전통적인 온도, 열, 가

스, 조도와 같은 개념에서 최근 물체의 방

<그림 1> M2M, IoT, IoE의 개념

센싱 결과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하고 의미있는 결과 추출

M2M

인간의 개입 없이 데이터가 
수집되고 인공지능에 의해 분석

각 기기에 최적화된 처리
개인화 개념 반영

IoT

사람이 생성하는 데이터와 
사물이 생성하는 데이터 간 
통합의 의미

IoE

IoT

M2M IoE
사물 지능 통신

(Machine to Machine)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만물인터넷
(Internet of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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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사람의 얼굴, 다양한 소리를 구분해 내

는 기술까지 발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정보 전달 관점에서의 유무선 

통신 및 관련 인프라 기술이다. 이를 위해 

유무선 통신과 관련된 기술은 더 저렴하면

서 전력을 적게 소비하며 멀리까지 통신이 

가능한 규격으로 NB-LTE(Narrow-Band 

Long Term Evolution), LoRa(Long Range) 

등의 기술이 주목 받으며 미래 규격을 위

한 선점 경쟁이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등장한 데이터 처

리 관련 기술이다. 센서와 통신의 발달로 

수집된 많은 양의 데이터는 때마침 등장한 

Hadoop과 같은 빅데이터 저장 기술, 딥러

닝과 같은 AI 기술로 한층 더 IoT 기술의 실

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나가고 있다. 빅

데이터와 AI의 IoT 생태계에서의 역할은 

정보를 종합하고 처리해 유용한 정보로 가

공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가

공된 정보가 다시 소비자와 관련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전체 생태계가 선순

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

요한 단계이기도 하다.

B2B부터 B2c까지
IoT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기술군은 현재 

다양한 곳에서 응용되고 있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AI 스피커부터 미래의 차량 관련 

생태계를 책임질 자율주행까지 그 응용 분

야는 매우 넓다. 

과거 M2M, USN은 2차 산업 위주의 생산

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에 주로 이용돼 왔

다. 그 결과 기업 간 거래(B2B) 위주의 발전

을 가져와 운영 인프라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됐

다. B2B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야는 최

근 스마트 공장, 스마트 병원 등으로 발전

되고 있다. 최근 B2B 위주로 발전되던 기

술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로 확장

돼 일반 사용자로도 IoT 개념에 대한 확산

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존재하던 소비

자가전 및 기기에 센싱, 통신 기능을 부여

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시장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점

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로

는 스마트홈,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의료, 

스마트 시티 등이 있다.

가정, 소비자 제품군에 한정된   

스마트홈 IoT 
IoT는 무선 네트워크 설비를 내장해 데이

터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저전력 칩이 

장착돼 간단한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 적용되는 매우 광범위하고도 포괄

적인 개념이다. 이 중에서 스마트홈 IoT의 

개념은 기기에 대한 적용 범위가 가정, 소비

자 제품군에 한정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스마트홈 시장 역시 기존 제품에 

센싱과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면서 시작

됐다. 구글에 인수된 네스트(Nest)가 대표

적인 예다. 네스트 제품의 특징은 최첨단 

기술(최신의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대신 

<그림 2> 구글이 인수한 네스트의 제품들

상용화된 지 오래된 기술(Wi-Fi, Color 

Screen, Machine Learning, Cloud)을 조

합해 매력 넘치는 제품을 만들어냈다. 데

이터통신 시대 상황을 반영해 홈 기기 및 

미디어에 대한 제어를 이동통신망을 활용

해 설정하고 전력 및 냉난방과 관련된 최

적의 소비 패턴을 추천 받아 설정할 수 있

도록 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

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듯 네스트의 성공 및 구글의 인수를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홈 자동화(Home 

Automation)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

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과 애플의 스마

트홈 시장 장악을 위한 운영체제(OS) 전쟁

이라고 할 수 있다. 구글의 경우 2015년 ‘브

릴로(Brillo)’라는 IoT 기기용 OS를 출시하

고 관련 하드웨어 시장의 선점을 위한 노

력을 진행 중이며, 애플은 2017년 홈 자동

화 플랫폼 홈키트(Homekit)를 출시해 맞서

고 있다. IoT 분야의 경우 기존 하드웨어에 

쉽게 탑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OS 및 개발 환경 제공을 통

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는 안드로이드(Android)를 통해 쉽게 스마

트폰 시장을 장악한 구글의 전략과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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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존 음성인식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7개의 마이크를 이용해 음악이 

재생되는 중에도 음성인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에코 제거 기술을 적용했고, 멀리서 

들리는 음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빔

포밍 기술로 거리에 대한 제약을 해결했

다. 또한 ‘알렉사(Alexa)’라는 키워드를 입

력해야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Wake-up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버튼 동

작에 의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

히 음성만을 이용해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가정용 기기에 대한 인

터페이스에 매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아마존의 초기 전략은 단순히 제품의 개

발과 판매에 그치지 않았고, AVS(Amazon 

Voice Service)라는 하드웨어용 개발자 

키트와 ASK(Amazon Skill Kit)라는 서비

스 개발자용 개발 툴을 배포함으로써 서

비스 개발자 및 하드웨어 제조사가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알렉사펀

드를 조성함으로써 에코와 연동해 서비스

를 개발하는 업체 중 우수한 업체를 선정

해 개발 및 사업화 비용을 지원해 주었다. 

이와 같은 관련 생태계 확산 전략은 첫 출

시 당시 3m 이상의 원거리에서 음악을 

들으면서도 음성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쉽게 대중화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 생태계를 조

성함으로써 관련 하드웨어 시장 형성 및 

대량 생산화를 이끌게 됐다. 이러한 확산 

전략에 힘입어 출시 이후 지금까지 전 세

계적으로 4000만 대 넘게 판매되는 기염

을 토했다. 2016년 구글 역시 유사한 콘셉

트의 구글홈이라는 스피커를 출시해 시

장에 뛰어들었고, 2017년 애플도 홈팟

(Homepod)이라는 유사한 콘셉트의 스피

커를 출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과거 구글과 애플이 OS 및 관

련 드라이버 제공을 통한 생태계 장악 전략

에서 한 단계 발전해 하드웨어 자체를 플랫

폼화해 쉽고 빠르게 개발자들이 하드웨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Raspberry Pi, Arduino

와 같은 개발자용 키트의 확산이다. 이러한 

키트의 확산은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해 하

드웨어 생산 비용이 저렴해지고 많은 소프

트웨어 개발자가 하드웨어 개발에 함께 참

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스마트홈 분야의 총아,    

인공지능 스피커
AI 스피커의 경우, 기존 스마트홈 전략과

는 별개로 개발됐지만 음성 기반의 쉽고 

빠른 인터페이스를 무기로 가정 내 핵심 

허브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스마트

홈 분야에서 가장 떠오르는 분야로 발전하

고 있다.

2014년 11월 아마존은 에코(Echo)라는 

음성인식 스피커를 출시했다. 에코는 애플

의 시리(Siri), MS의 코타나(Cortana)와 같

<그림 3> Arduino 보드(위)와 
Raspberry Pi 보드(아래)

<그림 4> AI 스피커 아마존 에코(좌), 구글홈(우)

<그림 5> 인공지능 스피커 NUGU(좌), 프렌즈(중), 카키오 미니(우)



<그림 6> 인공지능 스피커 기술 개념도

한국에서도 2016년 8월 SK텔레콤의 

NUGU를 시작으로 2017년 7월 네이버 웨

이브와 프렌즈, 2017년 10월 카카오 미니 

등이 출시돼 음악을 필두로 한 스마트홈 

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림 6>은 음성인식 기반의 AI 서비스를 

위한 개념도다. 전체 서비스 과정을 살펴

보면 먼저 사용자가 Wake-up 단어를 호

출하면 발성되는 음성을 서버로 전송한 뒤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지식처리를 거쳐 

나오는 결과를 최종 서비스와 연결해 준

다. 최종 서비스 형태가 음성 답변일 경우 

TTS(Text to Speech)를 통해 발성이 되고, 

그외에 외부 서비스 연동이 필요한 경우 

각 서비스를 호출해 줌으로써 원하는 동작

이 수행된다. 즉, AI 스피커는 소비자에게

는 단순히 스피커 하나의 형태로 제공되지

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음성인식, 자

연어처리, 음성합성 등의 컴포넌트 기술뿐

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적절한 서비스와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술이 필요하다. 스마

트홈 전략에서 허브에 대한 선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스마트 스피커 이

용자의 경우에도 단순히 음악만을 듣는 사

용자보다 스마트홈에 연결해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서비스에 연동한 사용자의 이탈

률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집 안 어디에서

든 쉽게 음성을 통해 기기를 제어할 수 있

다는 가치는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은 

여러 플랫폼 상호 간의 연동 규약과 관련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가정에 있는 

기기는 여러 제조사에서 출시되고 소비자

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제조사의 

가전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러한 가전

제품이 하나의 플랫폼에 의해 제어가 가능

해지기 위해서는 제조사 플랫폼과 AI 스피

커를 위한 플랫폼 간의 규약에 대한 정의

가 명확히 이뤄져야 하며, 관련 기술을 안

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잡음 상황에 대한 음성인식, 

서비스 이외의 종류에 대한 자연어처리, 

대화처리 등 기술적으로 발전돼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기기가 바뀔 경우에도 특별히 

사용법을 배우지 않아도 음성으로 쉽게 제

어할 수 있다는 강점을 앞세워 더욱 확산

되고 있다. 최근에 건설되는 많은 아파트가 

AI 스피커 같은 형태의 제품을 기본으로 탑

재하는 추세이고, 보다 많은 전자제품이 통

신 기능을 장착해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5

<그림 7> 아마존의 생태계 확산 전략(AVS,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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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피커와의 연동이 가능해지고 있다. 

KT, SKT의 모든 셋톱박스는 AI 스피커 형

태로 가전기기와 연동되고, 많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음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사의 경우에도 삼성

전자는 향후 출시하는 가전제품에 통신 기

능을 장착해 모든 제품 간 연동이 가능해

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타

사의 제품 역시 가전으로서의 경쟁력을 갖

추기 위해 허브와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출시될 것임을 암시한다.

소비자는 AI가 인간 이상으로 스스로 학

습해 나에게 편리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대화, 모르는 지식에 대한 답변, 원하는 콘

텐츠에 대한 추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더 많은 기

술적 발전이 이뤄져야 하며, 지금까지는 

‘검색’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지식을 펼쳐 

제공한 뒤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던 지식의 

개념을 최적의 답 하나를 찾는 지식 재배

치 문제로까지 발전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

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기술을 사

용하기 쉽게 인증할 수 있는 체계와 보안 

측면에서 개선이 이뤄진다면 소비자에게 

주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홈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

일 수밖에 없다.

스마트홈 시장의 미래,    

가전 및 관련 플랫폼의 확산
스마트홈 시장은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

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시장조사기관에서 

예측하는 바에 따르면, 그 수치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연평균 성장률(CAGR)이 

30% 가까이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많은 관련자가 제조 또는 통

신의 입장에서 관련 기술과 생태계에 접근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개념이 발전되면서 각 생태계 

관련자는 많은 서비스와 제품을 실험적으

로 내놓으며 경험을 축적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oT처럼 많은 생태계가 혼재

<그림 8> 스마트홈 시장 성장 예측(Zion Research)

<그림 9> 부문별 스마트홈 시장 성장 예측(A.T. Kearney)

된 시장의 경우 생태계 전체가 변화해야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장 참여자

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발전 속도 또

한 더딜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향후 IoT에 의한 제어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찾고 있고, 이러한 가전의 확산과 플랫폼

의 발전은 다가올 스마트홈 관련 IoT 시장

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준다.

최근 A.T. Kearney와 Gartner의 시장 예

Source : Zion Research Analysis 2017

Global Smart Home Market, 2016-2020(USD billion)

Source : A.T. Kearne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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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스마트홈 시장의 발전 방향(A.T. Kearney)

측에서도 2020년 이후 스마트홈 관련 시

장은 많은 것을 통합하는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교

환 주기가 도래하는 2025년 이후에는 폭

발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홈 관련 시장은 이제 막 실험

을 끝내가는 초기 단계라 할 수 있고, 향후

에도 AI 스피커 등의 영향으로 대중에게 더

없이 편한 디바이스라는 인식을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한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

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할 이슈

가 많다. 

첫 번째로는 모든 주체 간의 통합 논의가 

시작돼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정

보의 접근 및 제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계

정 체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각 서비스 제공 주체별로 계정 관리 및 규

격을 정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든 

서비스에 일일이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함

이 시장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홈이 개인의 사생활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외부의 해킹 

및 피싱 서비스에 대한 보안이 가장 중요

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시장

보고서에서는 IoT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면

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술적 장애 요

인으로 보안을 꼽고 있다. 그로 인해 미래 

IoT 시장에서는 보안에 대한 기술을 선점

하는 기업이 스마트홈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보안 시장 이후

에도 많은 신규 서비스가 스마트홈 시장과 

통합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테

면 공공 부문과 결합한 복지 부문을 비롯

해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 부문을 들 

수 있다. 현재 데이터의 흐름이 빅데이터

화하고 있다 보니 대다수 사람들에게 공통

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것 위주로 많은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정교해진 스마트홈 시장에

서는 개인 서비스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

측되며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위해서는 

실시간성, 개인 맞춤 등과 같이 지금은 기

술적으로 이뤄내기 어려운 것이 향후 가능

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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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로 연결된 초연결사회, 스마트 가전의 미래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상상하라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시켰다”는 선언이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초연결사회로 진입했다. 3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었던 

인터넷(Internet)이 전 세계 20억 명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은 

260억 개의 사물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바야흐로 우리 사회는 사람, 사물, 공간 등 세상 만물이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진입했다.

김광석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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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전체가 변화하다
초연결사회란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Things)이 인터넷(Internet)으로 서로 연

결돼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생성·수집되

고 공유·활용되는 사회를 뜻한다. 모든 

사물과 공간에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고 이

들의 소통으로 새로운 사회가 열리는 것이

다. 즉, 초연결사회에서는 인간 대 인간은 

물론이고 기기와 사물 같은 무생물 객체끼

리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호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해진다.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던 과거의 

정보화사회, 모바일사회와 달리 네트워크

로 긴밀히 연결된 초연결사회에서는 온·

오프라인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과 가

치 창출의 기회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무엇보다 IoT, 인공지능(AI), 센서 

등 기술 발달로 제조, 유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적이고 혁신적인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초연결사회가 가

져올 변화는 단지 기존의 인터넷과 모바일 

발전의 맥락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

식 전체, 즉 사회의 관점에서 큰 변화를 가

져올 것이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은 초연결사회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끄

는 주요 특징으로 초연결사회의 중요성 역

시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16년 세계경제

포럼에 따르면, 초연결사회는 10년 내 도

래해 2025년에는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

에 연결되고 인체 삽입형 휴대전화가 등장

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어갈 

주요 동력이 될 것이다. 초연결사회가 구

축할 높은 상호연결성은 사람들이 더욱 긴

밀히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대의 변화를 공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사물인터넷
초연결사회를 만드는 핵심 기술은 IoT다. 

IoT의 잠재적 적용 영역은 무한하다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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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특히 제조, 헬스케어, 금융 등에

서 IoT의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물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IoT의 

등장으로 산업 전반에 큰 변화의 흐름이 

예견된다. 실제로 보험 강국인 이탈리아의 

보험사 제네랄리세구로스는 통신회사 텔

레포니카와 함께 IoT 기술을 활용한 운전

자의 습관을 측정, 분석해 보험료를 차등

화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이후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주요국 보험업계

에는 운전습관 연계보험(UBI)이 빠른 속도

로 도입됐고, 최근에는 국내 보험업계도 

이동통신업계와 연계해 UBI 상품을 공동 

개발, 출시하기 시작했다. 

향후 IoT는 다양한 산업에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다. 은행업은 IoT를 활용해 대출심사 

프로세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IoT를 통해 개인에 대한 생체 및 위치센서 

데이터를 분석하면 보다 안정적인 신용평

가와 대출심사가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물

류, 제조 프로세스에서 추출되는 물리적 성

능·행동 데이터를 활용해 자산의 잔여 가

<표 1> 사회 변화와 초연결사회의 도래 

출처 : 김광석, 권보람, 최연경(2017),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 변화할 미래 산업,” 
삼정KPMG경제연구원, 이슈모니터 68호

구분 정보화사회 모바일사회 초연결사회

수단 컴퓨터 스마트폰 초연결 네트워크

패러다임 디지털화, 전산화 온라인화, 소셜화 지능화, 사물정보화

시스템(유통, 교육, 공공) 오프라인(물리적 공간) 온라인(가상공간) 오프라인과 온라인 융합

통신 유선전화 무선전화(3G, LTE) 무선전화(5G)

커뮤니케이션 우편 e메일 SNS

교통 내연기관 그린카, 내비게이션 ITS, 자율주행차

<그림 1> 사물인터넷을 통한 산업 내 가치 창출 과정 
출처 : 김광석,이광용, 조민주(2017), “금융산업, 4차 산업혁명과 만나다”, 삼정KPMG경제연구원, 삼정Insight 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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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실시간 IoT 데

이터를 수집해 개인의 행동을 파악하면 리

스크평가 항목과 보장 항목을 상세하게 분

류한 후 고객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

거나 맞춤화된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전에 IoT가 활용되면

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고, 그

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나아

가 다양한 자연재해나 기후변화 및 미세먼

지 등에 대한 국민의 피해 예방 등 국가 안

전시스템 분야로 활용성이 확대되고 있다.

IoT가 구현한 스마트홈
IoT가 구현된 대표적인 실물의 모습이 

스마트홈이다. 스마트홈은 가정환경을 보

다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정 내 기기

들을 인터넷으로 연동한 유비쿼터스 홈네

트워크 시스템과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 주

거 공간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스마트홈 

서비스의 핵심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스

마트TV 등 디지털 단말기상의 동일한 인

터페이스를 통해 가정 내 기기들의 정보를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시간이나 공간

과 관계없이 가정 내 상태 정보를 확인하

고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홈 시장은 2015년 10조 원을 넘어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해 2018년에는 약 

19조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

다.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고 즐거움이 있는 

세련된 주거 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

서 스마트홈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별 

지는 전체적인 표준화가 진행되지 않아 

호환상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콘텐츠 

또한 가전과 비가전으로 국한돼 있다. 향

후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 성숙 단계에 돌

입한다면 지배적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표

준화가 이루어져 호환 문제가 사라질 것

으로 보인다. 콘텐츠 또한 더욱 세분돼 상

황과 개인에 맞춰 다채롭게 제공될 것으

로 전망된다. 

향후 스마트홈 시장에서의 주요 쟁점은 

어느 업종이 시장을 장악할 것인가이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와 포털업체가 주

축이 돼 스마트홈 시장을 이끌어 왔다. 가

정 내 전자기기를 제어하고 콘텐츠를 활용

할 수 있는 홈 허브용 셋톱박스를 선제적

으로 출시해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IT 

제조업체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정 

내 기기들을 제어 관리하는 시스템을 선

보이고 있다. 이들은 IoT 기술을 바탕으로 

주택 내 가전, 보안, 헬스케어 등을 통합

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통

신사와 포털업체 등과 협업해 원격 통화 

솔루션, 스마트 주방 등 다양한 부가기능

이 실현된 아파트를 선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보안 사업자들과 이동

통신사, 가전제품 제조사들은 디지털 가전

과 스마트폰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홈시큐

리티가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스마트홈 시장에서 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스마트 가전은 스마트홈의 허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스마트 가전은 인간의 삶

을 변화시키고 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

지 않아도 어떤 음식과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며, 스스로 필요한 식재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스마트TV 

& 홈엔터테인먼트’ 분야가 5조800억 원으

로 전체 스마트홈 시장의 54.1%를 차지하

고 있다. 이는 스마트TV의 신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전제품에 IoT 기술이 결합한 ‘스마트홈 

융합가전’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장 성장기에 접어든 국내 스마트

홈 시장은 최근 IoT 기술이 냉장고, 에어

컨, TV 등 다양한 가전에 적용되면서 시장 

성숙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스

마트폰을 주축으로 홈네트워크가 통합돼 

스마트홈을 실현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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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스마트홈 산업별 비중 변화 
출처 :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그림 2>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 추이  
출처 :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2015년

(단위 : 조 원) ▒ 시장규모(좌)   
▒성장률(우)

(단위 : %)

20.9

30

25

20

15

10

5

0

30

25

20

15

10

5

0
2017년

20.0

2016년

20.2

2018년

26.0

2019년

23.8

10 1513 19 25

2015년

(단위 : %)

2018년

38.732.1

54.136.5

4.4
8.2

1.2

1.1

17.1
6.7

스마트홈 
융합가전

홈오토메이션
스마트홈 시큐리티

스마트그린홈

스마트TV & 
홈엔터테인먼트



에어컨

오븐

냉장고
도어
센서

세탁기

조명

정수기로봇
청소기

Cloud Wi-Fi

11

를 인식해 온라인 쇼핑 주문을 한다. 오븐

은 소비자가 먹고 싶은 요리의 레시피를 

제공해 준다. 요리법을 몰라도 요리사가 

될 수 있다. 세탁기를 작동시킨다는 걸 잊

었지만, 퇴근길에 스마트폰으로 세탁기를 

돌린다. 퇴근 후 피곤해 소파에 기대지만 

야구가 궁금하다. 음성비서한테 말하니 

TV는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의 중계화면을 

보여준다. 소파에 누워 야구를 보고 있는 

사이, 로봇 청소기는 집 안을 깨끗하게 청

소해 놓는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잠을 

자는 사이에도 깨끗한 공기를 제공해 주

고, 밤사이 춥더라도 내가 원하는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준다.”

단순 가전에서 스마트 가전으로   

패러다임 변화
가전사들의 사업전략은 스마트 가전에 

집중되고 있다. 프리미엄 가전과 웰빙 가

전이 IoT와 결합돼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

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

자는 스마트 가전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

략을 선보였으며, 인공지능 로봇을 가전

에 연결해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미래 

가전의 모습을 제시해 왔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냉장고 ‘패밀리허브’, LG전자는 스

마트홈 서비스 ‘스마트씽큐’를 소개하면

서 사용자의 편리성을 극대화한 제품을 

선보였다. 

가전사 외에도 IT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이 

스마트홈 서비스 구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 등의 IT 서비스 기

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특히, 구글은 

스마트홈의 허브인 ‘구글홈(Google 

Home)’을 2016년 11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또한 SKT, KT, LGU+, 소프트뱅크 등의 통

신서비스 기업들은 이미 확보된 고객을 기

반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렌털과 월정

액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

은 인공지능 음성인식 디바이스 ‘NUGU’

를, 일본 소프트뱅크는 사람의 감정을 읽

는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Pepper)’를 출시

해 스마트홈 허브 디바이스를 공급하고 있

다. 미국 아마존과 같은 거대 유통업체들

은 자체 유통망을 활용한 독자노선을 펼치

고 있으며, ‘알렉사(Alexa)’와 같은 자체 플

랫폼을 확보해 생태계를 선점해 나가고 있

다. 스마트폰 시장의 패권을 거머쥔 플랫

폼 사업자 구글과 애플은 각각 ‘구글 어시

스턴트’와 ‘시리(Siri)’를 지속적으로 발전시

키고 있으며, ‘구글홈’과 같은 디바이스와 

‘홈키트’라는 플랫폼을 내놓았다. 2017년

부터 출시된 많은 프리미엄 가전이 구글홈

과 같은 허브와 연결돼 출시됐으며, 이러

한 가전업체의 적극적인 제품 출시와 통신

서비스업체들의 서비스 지원은 스마트홈 

서비스를 본격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가전산업이 단순 가전에서 스마트 가전

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가전사들

은 스마트 가전 제품 비중을 늘려나갈 것

으로 전망된다. 2014년에 등장하기 시작했

던 스마트 가전의 출하량은 2018년 전체 

대형 가전 출하량 중 10% 수준에 달하고, 

2020년에는 20%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4> 스마트홈 시장 성장과 생태계 변화 방향 전망 
출처 : 박도휘, 강민영, 김광석(2018), “건설 전방산업의 트렌드 변화 :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라,”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슈모니터 78호

<그림 5> 스마트 가전의 구성 개념 
출처 : LG전자

성숙 후기성숙 초기성장기도입기

스마트 디바이스 가전 & 비가전(일상기기) 가전 & 비가전(일상기기) 일상기기 & 차세대 기술 일상기기 & 차세대 기술

IoT 표준화 개별사업자별 표준화 컨소시엄별 표준화 다표준 지원 지배적 사업자 표준화

플랫폼 개별사업자 단말·OS 단말·OS 통합화 지배적 사업자 통합화 지배적 사업자 통제력 강화

컨트롤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혹은 TV 스마트폰 혹은 TV 웨어러블 웨어러블 & 음성·모션 인식

콘텐츠 가전 & 비가전 분리 가전 & 비가전 분리 차세대 콘텐츠·세분화 응용 콘텐츠·세분화

“가전 & 비가전 
디바이스 분리 시장”

“가전 & 비가전 
디바이스 통합 시장”

“차세대 기술·디바이스
& AI 컨트롤 도입 시장 ”

“스마트홈 디바이스 &
AI 컨트롤 최적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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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IoT 

가전 및 스마트홈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IoT 가전산업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이 간

담회에 산업부 장관, 삼성전자, LG전자, 대

유위니아, 쿠첸, SK텔레콤, KT, LG유플러

스, LH, SH공사, 코맥스, 현대통신, 에스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업계와 산업부는 대기업 IoT 플랫폼을 

중소기업에 개방해 생태계를 확장하고 가

전, 통신, 건설사 등 다양한 업종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

다.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기관은 산업

부, 삼성전자, LG전자, 쿠첸, 대유위니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에스원, 와이

즈넛, 코맥스, 현대통신,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다.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에 제품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술, 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

용이 골자다. 다른 업종 기업 간 기술 교류

를 위한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와 산업부는 관련 업계 역량

을 결집해 국민 체감이 가능한 성과를 속

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실증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실증사업 협력 MOU를 

체결한 기관은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

콤, KT, LG유플러스, LH, SH공사, 전품연, 

전자진흥회, 스마트홈산업협회다. 스마트

홈(시티) 실증 및 표준화, IoT 가전 및 스마

트홈 플랫폼 구축과 기술 개발, IoT 가전 및 

스마트홈 빅데이터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

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산학연 협력 체

제는 R&D 예산과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IoT 분야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케 할 것

<그림 6> 대형 가전과 스마트 가전 출하량 동향 및 전망 
출처 : IHS, 유진투자증권

※주 : MHA(Major Home Appliance, 대형 가전), SCA(Smart Connected Appliance, 스마트 가전)

이다. 또한 금융, 세제, 교육 등의 지원과 

신산업 민관 공동 펀드 등이 활용됨에 따

라 스마트 가전산업이 탄력을 받고 성장할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미래 스마트 가전 시장,    

소비자가 답이다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고 즐거움이 있는 

세련된 주거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강해지면서 스마트 가전 관련 서비스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스마트홈 시장은 가전사, 통신사, IT 서비

스 기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 및 제휴

가 전제되는 영역이었다. 스마트홈 및 가

전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적 지원과 IoT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M&A 및 다른 산업과의 제휴를 시도해야 

한다. 유망 산업 진출을 위한 조직의 유연

화를 추진하고, 유연한 사고와 유연한 기

업문화 조성도 요구될 것이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라이프스타일을 제

안하는 가전이 필요하다. 스마트홈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업은 공통적으로 음성

비서를 경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음성비

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집 안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함

이다. 구축된 빅데이터에 기반해 보다 정

밀하게 맞춤화된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전 소비자는 스마트 가전 구입을 통해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미 기업들은 미래 가전 주도권 잡기 경

쟁에 돌입했다. 결국 소비자가 그리고 있

는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누가 더 정확하

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그 주도권을 결정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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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일제지㈜의 이 같은 노력의 결과가 

현재까지 큰 빛을 발하지는 못하고 있다. 처음 전

열막지 개발에 나서면서 예측한 시장의 성장 규

모가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이다. 개발 기획단계 

시점에서 환기유닛은 상당한 시장성을 지닐 것

으로 예측됐다. 실내 공기질 개선과 이를 위한 실

내 공기질 고지 의무화의 법제화 등 정부의 움직

임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축 건물의 경우 환기유닛의 설치 

의무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몇몇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환기유닛 제조 시점도 

이때쯤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축 건물에 

환기유닛 설치에 대한 의무화 기대는 권고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여기에 건설경기의 계속된 침체와 사용자의 제품 사용주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 등이 더해지면서 환기유닛시장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장의 답보 상황에서도 국일제지㈜는 매년 약 10억 원

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욱 효율이 뛰어난 전열막지 개발은 물론 종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

해 각종 특수지 및 산업용지 등을 개발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특수

지·산업용지 제조 전문기업으로 나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종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다 

이처럼 국일제지㈜가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도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데는 종이에 대한 남다른 철학에서 비롯된다.

“종이하면 대부분 펄프를 떠올린다. 그리고 종이는 약하고 잘 찢어지는 

것으로만 여긴다. 또한 기록하는 용도로서의 기

능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처럼 종이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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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늘어나는 외국인 환자
출처 : 보건복지부

하지만 국일제지㈜의 이 같은 노력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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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업용지 제조 전문기업으로 나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종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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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하면 대부분 펄프를 떠올린다. 그리고 종이는 약하고 잘 찢어지는 

것으로만 여긴다. 또한 기록하는 용도로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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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만들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료전지의 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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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신기술

이달의 
산업기술상

전문가 코멘트

“전열성, 투습성 및 가스 배리어성이 높은 

전열교환소자용지를 저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했다. 또한 전열막과 전열교환기로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전열교환용지를 

국산화하는 성과를 이뤘다.”

한정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화학공정 PD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국일제지㈜의 
전열막지는 일본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품질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일제지㈜ 손선영 대표이사 

www.gov30.go.kr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www.gov30.go.kr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국일제지㈜의 이 같은 노력의 결과가 

현재까지 큰 빛을 발하지는 못하고 있다. 처음 전

열막지 개발에 나서면서 예측한 시장의 성장 규

모가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이다. 개발 기획단계 

시점에서 환기유닛은 상당한 시장성을 지닐 것

으로 예측됐다. 실내 공기질 개선과 이를 위한 실

내 공기질 고지 의무화의 법제화 등 정부의 움직

임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축 건물의 경우 환기유닛의 설치 

의무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몇몇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환기유닛 제조 시점도 

이때쯤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축 건물에 

환기유닛 설치에 대한 의무화 기대는 권고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여기에 건설경기의 계속된 침체와 사용자의 제품 사용주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 등이 더해지면서 환기유닛시장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장의 답보 상황에서도 국일제지㈜는 매년 약 10억 원

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욱 효율이 뛰어난 전열막지 개발은 물론 종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

해 각종 특수지 및 산업용지 등을 개발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특수

지·산업용지 제조 전문기업으로 나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종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다 

이처럼 국일제지㈜가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도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데는 종이에 대한 남다른 철학에서 비롯된다.

“종이하면 대부분 펄프를 떠올린다. 그리고 종이는 약하고 잘 찢어지는 

것으로만 여긴다. 또한 기록하는 용도로서의 기

능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처럼 종이에 대한 구

분과 영역을 제한한다면 그건 종이에 대한 고정

관념이고, 이러한 종이에 대한 고정관념은 종이

로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

하는 손 대표는 “평평한 모든 것을 종이라고 본

다. 그렇기 때문에 전열막지 개발에 나선 것이고, 

큰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개발 성

공에 자부심을 갖는 것과 회사 내 미래전략팀을 

두어 신성장동력을 모색함과 동시에 산업 간 융

합을 통해 종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아

이디어를 현실로 이루고자 하는 것 모두 고정관

념을 깬 종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일제지㈜의 이 같은 종이에 대한 남다른 개념과 시각은 전열

막지 외에도 종이로 만든 가는 실인 지사(紙絲)를 개발해 모시옷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료전지의 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지 개발에 나서게 되는 추진력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아무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도

전을 통해 종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일제지㈜

에 거는 기대가 앞으로 한층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의 신기술

이달의 
산업기술상

전문가 코멘트

“전열성, 투습성 및 가스 배리어성이 높은 

전열교환소자용지를 저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했다. 또한 전열막과 전열교환기로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전열교환용지를 

국산화하는 성과를 이뤘다.”

한정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화학공정 PD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국일제지㈜의 
전열막지는 일본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품질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일제지㈜ 손선영 대표이사 

www.gov30.go.kr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www.gov30.go.kr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국내 병원을 찾아 치료받은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생겨난 국내 일자리는 3만 개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달의 신기술

R&D ISSuE

외국인 환자 100만 명 돌파

보건복지부가 2014년 한국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26만6500여 명이며, 2015년 상반기에도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6년간 국내 의료 서비

스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는 누계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었

다. 정부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5월 의료

법을 개정, 금지돼 있던 병원의 환자 유치를 외국인에 한해 

허용했다. 외국인 유치가 허용된 첫 해 6만여 명이던 외국

인 환자는 연평균 34.7% 급증했다. 외국인 환자의 국적도 

2009년 141개국에서 2014년 191개국으로 늘었다.

2014년 한국에 온 외국인 환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이 가장 많았다. 중국인 환자는 7만8000여 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다음은 미국(13%), 러시아(12%), 일본

(5%)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를 찾은 환자가 7만

9000여 명(29.5%)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14%), 건강

검진(13%)이 뒤를 이었다.

블루오션 웰니스 관광산업
의료관광 허용 뒤 일자리 3만 개 생겼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5월

15.9

21.2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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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 명)

<그림 1> 늘어나는 외국인 환자
출처 : 보건복지부

하지만 국일제지㈜의 이 같은 노력의 결과가 

현재까지 큰 빛을 발하지는 못하고 있다. 처음 전

열막지 개발에 나서면서 예측한 시장의 성장 규

모가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이다. 개발 기획단계 

시점에서 환기유닛은 상당한 시장성을 지닐 것

으로 예측됐다. 실내 공기질 개선과 이를 위한 실

내 공기질 고지 의무화의 법제화 등 정부의 움직

임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축 건물의 경우 환기유닛의 설치 

의무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몇몇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환기유닛 제조 시점도 

이때쯤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축 건물에 

환기유닛 설치에 대한 의무화 기대는 권고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여기에 건설경기의 계속된 침체와 사용자의 제품 사용주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 등이 더해지면서 환기유닛시장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장의 답보 상황에서도 국일제지㈜는 매년 약 10억 원

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욱 효율이 뛰어난 전열막지 개발은 물론 종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

해 각종 특수지 및 산업용지 등을 개발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특수

지·산업용지 제조 전문기업으로 나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종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다 

이처럼 국일제지㈜가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도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데는 종이에 대한 남다른 철학에서 비롯된다.

“종이하면 대부분 펄프를 떠올린다. 그리고 종이는 약하고 잘 찢어지는 

것으로만 여긴다. 또한 기록하는 용도로서의 기

능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처럼 종이에 대한 구

분과 영역을 제한한다면 그건 종이에 대한 고정

관념이고, 이러한 종이에 대한 고정관념은 종이

로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

하는 손 대표는 “평평한 모든 것을 종이라고 본

다. 그렇기 때문에 전열막지 개발에 나선 것이고, 

큰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개발 성

공에 자부심을 갖는 것과 회사 내 미래전략팀을 

두어 신성장동력을 모색함과 동시에 산업 간 융

합을 통해 종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아

이디어를 현실로 이루고자 하는 것 모두 고정관

념을 깬 종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일제지㈜의 이 같은 종이에 대한 남다른 개념과 시각은 전열

막지 외에도 종이로 만든 가는 실인 지사(紙絲)를 개발해 모시옷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료전지의 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지 개발에 나서게 되는 추진력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아무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도

전을 통해 종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일제지㈜

에 거는 기대가 앞으로 한층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의 신기술

이달의 
산업기술상

전문가 코멘트

“전열성, 투습성 및 가스 배리어성이 높은 

전열교환소자용지를 저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했다. 또한 전열막과 전열교환기로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전열교환용지를 

국산화하는 성과를 이뤘다.”

한정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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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 구성 주요 기술 
스마트홈 서비스를 위해선 스마트폰 애

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IoT의 Thing 해당), 

클라우드 서버, 그리고 이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GW(Gateway), 각종 통신 기술 외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음성인식을 통한 AI 

기술이 요구된다. 

15

스마트홈 서비스는 사실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붐과 함께 신축 아파트 자동화 설비로 시작된 

홈오토메이션 서비스는 2010년 초반부터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부상과 더불어 편의성, 보안 기능, 관리 용이성을 표방하며 

스마트홈 서비스로 발전했다. 최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스피커가 유행하면서 음성인식을 통한 

스마트홈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국내 통신사는 세계 최초로 AI 셋톱박스를 선보이면서 AI + 비디오 + 음성인식 + IoT를 지원하는 

융합형 스마트홈 서비스로 관련 서비스를 주도해 가고 있다

이상엽 [㈜가온미디어 Deputy CTO, 기술사] 

스마트홈 기술 현황 및 동향

<표 1> 스마트홈 기술 구성

출처 : 주간기술동향 1803호, 위키피디아

구분 구성요소 설명

스마트홈 
솔루션· 
디바이스

클라우드 서버
-  클라우드에 위치하며 사용자 및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연동하는 기능 제공
-  스마트홈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

게이트웨이·허브
-  인터넷을 통해 디바이스를 클라우드 서버와 연결해 주는 장치로, 허브(Hub)라고 불리기도 함
-  디바이스와 통신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Z-wave, ZigBee, Bluetooth, Wi-Fi 등)과 클라우드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CoAP, MQTT, XMPP 등)을 선택적으로 지원

디바이스
-  온도 센서, IP 카메라 등과 같이 집 안에 설치되는 ‘Things’로, 센서 및 소형 에지 디바이스 혹은 최근 IoT를 지원하는 

스마트홈 융합가전 등으로 구성

모바일 앱 -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설치해 디바이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거나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

스마트홈 
통신 기술

저전력 장거리 통신 -  LoRa, LTE-NB, SigFox 등과 같은 저속,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로, 일반적으로 옥외용 디바이스에 사용됨

저전력 IP 통신 -  스마트홈 GW와 클라우드 서버 사이에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CoAP, XMPP, MQTT 등이 사용됨

저전력 RF 통신 -  스마트홈 GW와 디바이스 간에 사용되는 Bluetooth, Z-wave, ZigBee 등과 같은 저전력 RF 통신 프로토콜로 IP 통신 비지원

AI 기술

음성인식
-  마이크를 통해 음성인식 시스템에 전달된 음성으로부터 특징과 패턴을 추출하고 미리 입력된 음성인식 DB에서 가장 

근접한 결과를 추출해내는 기술

머신러닝
-  기계학습 또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AI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 개발
-  결정 트리 학습법, 연관 규칙 학습법, 인공신경망 등과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

딥러닝
-  딥러닝(Deep Learning), 심층학습은 여러 비선형 변환 기법의 조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추상화(Abstractions, 다량의 

데이터나 복잡한 자료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 또는 기능을 요약하는 작업)를 시도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큰 틀에서 사람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 가르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

<그림 1> 스마트홈 구성 개념도  
출처 :  주간기술동향 1803호

※스마트홈은 스마트홈 솔루션, 저전력 통신 기술,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IoT Server(Cloud)

LP Long-Range
■LoRa
■LTE-M(NB)
■SigFox

LP IP-Comm.
■MQTT
■XMPP
■CoAP

LP RF-Comm.
■Bluetooth
■ZigBee
■Z-wave
■Wi-Fi

IoT Sensor·
Device

※LP(Low-power)

(Internet)

(Base Station)

IoT GW
Out-door In-door








































































































































































